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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중소기업의 판로확대가 아닌 
판로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

- 양이원영 “공영홈쇼핑 고객 불만 개선 시킬 생각은 있는지” 지적
- 공영홈쇼핑,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최하 단계인 미흡.

 - 소비자 민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 필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중소벤
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공영홈쇼핑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고객 불만으로 인해 판로확대가 아닌 오히려 판로축소를 위한 홈쇼핑과 같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은 국내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 및 농축수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중
소·벤처·소상공인 상품만을 100% 취급하는 홈쇼핑 채널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224회 방송
을 통해 148개의 중소·벤처·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했다. 2019년부터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공영홈쇼핑에 제기된 소비자 민원이 총 345,741건으로 매해 만 건 이상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이원영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영홈쇼핑에서는 입사 시 160
시간 필수 신입교육과 재직 중 연간 약 70시간의 CS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 연
구 보고서를 통해 자사의 전반적인 인식과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소비자 불만 지속으로 인해 고객들이 모든 중소기업제품을 
색안경을 끼고 볼까 우려된다.”라고 지적하면서,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에 있
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의 민원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강하게 당부했다.   <끝>


